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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t with how realization of pauses in utterance is affected by speech style, gender, and generation.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pauses. Pause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pause with breath, 
pause with no breath, utterance medial pause, and utterance final pause. Forty-eight subjects living in Seoul were chosen 
from the Korean Standard Speech Database. All subjects engaged in reading and spontaneous speech, through which we 
could also compare the realization between the two speech styles. The results showed that utterance final pauses had longer 
durations than utterance medial pauses. It means that utterance final pause has a function that signals the end of an 
utterance to the audience. For difference between tasks, spontaneous speech had longer and more frequent pauses because 
of cognitive reasons. With regard to gender variables, women produced shorter and less frequent pauses. For male 
speakers, the duration of pauses with breath was significantly longer. Finally, for generation variable, older speakers 
produced more frequent pauses.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several interaction effects. Male speakers produced longer 
pauses, but this gender effect was more prominent at the utterance final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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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부분의 말소리는 부아 날숨의 발동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다. 하지만 폐에서 내보낼 수 있는 기류의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

에 발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들숨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류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들숨을 쉬는 동안에는 음성을 산출하지 못

하기 때문에 발화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휴지의 출현은 불가피

하다. 그런데 발화 내에서 관찰되는 휴지는 호흡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발화의 기획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뒤에 올 말을 

강조하거나 청자의 주목을 끄는 등 발화 전략상의 목적을 위해

서, 또 자신의 발화 실수를 자각하거나 발화 수정의 필요성을 

느껴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휴지는 관찰된다. 또한, Shi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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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논의했듯이 휴지의 기능은 화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청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청자의 입장에서 발화는 실시간 처

리해야 하는 긴 길이의 정보 연쇄이기 때문에 발화는 인간이 지

니는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여 정보가 담긴 부분과 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휴지

의 기능 중 하나는 청자에게 발화 정보가 처리될 수 있는 시간

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휴지는 발화에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실현된다. 기

류 조달을 위한 생리적인 이유뿐 아니라, 통사적 단위나 운율적 

단위의 경계 표시와 같은 언어적 이유 혹은 발화 계획과 정보 

처리를 위한 인지적인 이유까지 휴지는 인간의 언어 행위에서 

여러 기능을 갖는다. 이런 휴지 실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언어적이고 인지적인 요인뿐 아니라,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달

라지는 생리적인 요인까지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휴지는 문법적이거나 인지적인 이유로 인해서 그 실

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인지적인 부담

량이나 통사적인 복잡성이 휴지 길이와 빈도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Cappella, 1985; Ferreira, 1991; Grosjean et 
al., 1979; Henderson et al., 1966; Smith, 2004). 이러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한 것은 화자가 단어 선택에 대한 더 많은 감시

(monitor)나 계획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더 큰 인지적 부담을 느

끼고, 이러한 상황이 더 많은 휴지의 사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는 발화를 계획하는 상황에서 더 긴 길이의 휴지가 나타남을 

암시한다.
낭독발화와 자유발화 간 비교를 통해서 발화 계획 여부와 휴

지의 실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자유 발화와 낭독 

발화에서 관찰되는 휴지의 빈도를 살핀 Henderson et al.(1965)에
서는 호흡 동반 휴지와 호흡을 동반하지 않은 휴지의 빈도가 모

두 자유발화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호흡이 동반되지 않은 

휴지의 빈도가 더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 자유 발화

에서 긴 휴지와 짧은 발화 길이가 관찰된 점을 언급하며, 이러

한 패턴이 발화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화

자의 발화 계획이 필요한 자유 발화에서는 후행 발화를 생각하

기 위해 더 긴 휴지가 나타나며, 휴지와 휴지 사이의 발화의 양

은 더 짧다는 것이다. 또, Goldman-Eisler(1972)에서도 자유 발화

와 낭독 발화의 휴지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

탕으로 유창성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자유 발화보다 낭독 발

화의 유창성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렇게 과제 간 휴지 실현 양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통해, 
발화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인지적 부담이 클수록 길고 빈번한 

휴지가 관찰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제에 따른 차이 이외에도 성별, 연령과 같은 사회언어학적 

변수들이 휴지의 실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여러 연

구들에서 보고되었다. 휴지의 실현은 기본적으로 호흡과 관련

이 있으며, 또 발화 속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는 

생리적 차이에 의한 실현 양상의 변이를 필연적으로 반영할 것

이다. 또한 사회적 변수들은 발화자의 사회·문화적 지위에 따른 

특성을 담고 있으므로 어떤 언어 현상은 그 언어의 사회적 현실

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언어학적 변수에 따

른 실현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실제로 영어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휴지 실현을 살핀 

Whiteside(1995)와 Kendell(2009)은 성별에 따라 휴지의 실현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는데, Whiteside(1995)는 남성의 발화보다 

여성의 발화에서 더 긴 휴지 길이가 관찰된다고 보고한 반면, 
Kendell(2009)은 남성이 대체로 여성보다 긴 휴지 길이를 보인다

고 하여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 성별과 연령에 따른 휴

지 실현을 연구한  Kowal et al.(1975), Kowal & O’Connell(1980)에
서는 남녀 간 차이가 어린 화자들 사이에서만 일관된다고 밝혔

는데, 어린 남성이 어린 여성보다 더 길고 많은 휴지를 산출한

다고 하였다. 
그런데 사회언어학적 변수에 따른 휴지 실현을 살핀 연구의 

대부분은 영어나 유럽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어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다만 한국어 발화 속도의 세대, 성별, 
지역적 차이를 고찰한 Lee et al.(2017)에서 휴지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해당 연구에서는 세대 간 성별 간 발화 속도의 유의

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는 과정에서 발화 속도의 차이가 휴지

부의 비율과 빈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휴지가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출현하는지는 살피지 않았다.
성별, 연령과 같은 변수들은 생리적이고 신체적인 차이를 반

영하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인 차이에 의한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이기도 하다. 사회언어학적 변수에 따른 언어의 실현은 범

언어적인 공통점을 갖기도 개별언어에 따른 차이를 보이기도 

하므로 언어 개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

한 사회언어학적 변수들이 한국어 발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탐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사회언어학적 변수나 인지적인 요

인으로 인해 휴지의 실현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자료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한 

것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영어나 유럽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졌다. 한국어의 실제 발화 자료를 

대상으로 휴지의 실현 양상을 살펴본 연구는 극히 드물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각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종

류의 휴지가 관찰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

어를 대상으로 휴지의 실현 양상을 다각도로 살피는 연구가 절

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제, 세대, 성별에 따른 휴지의 실현을 

관찰하여 그 양상을 다차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인지적 차이

를 살피기 위해 낭독 발화와 자유 발화 과제 간 차이를 살펴보

았으며, 또 사회적 차이를 살피기 위해 청년층(20~35세)과 장년

층(50~65세) 간의 세대 차이와 함께 성별에 따른 차이를 관찰하

기 위해 남성 화자 집단과 여성 화자 집단의 발화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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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raat을 이용한 휴지 주석 예시. <SIL>: 발화 말 휴지부, <SP>: 발화 내 휴지부, B: 들숨 동반
Figure 1. Example annotations using Praat, <SIL>: utterance final pause, <SP>: utterance medial pause, B: with breath

2. 연구 방법

2.1. 분석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대규모 구어 코퍼스인 한국인 표준 

음성 데이터베이스(Shin & Kim, 2017) 중 일부다. 이 코퍼스는 

전국 9개 권역, 20세 이상 남녀 성인을 5개 연령층으로 나누어 

총 3,000명 이상의 발화를, 발화자의 사회적 요소가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 수집하고 구축된 대규모 음성 코퍼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수도권 청·장년층 남녀 화자 총 48명
의 발화 자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청년층은 20세에서 35
세 사이, 장년층은 50세에서 65세 사이의 나이를 갖는 집단으

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전체 코퍼스 가운데 위 조건에 맞는 

피험자를 임의로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선

정된 피험자의 나이는 청년층 평균 27.8(±4.1)세, 장년층 평균 

56.7(±4.7)세였다.
그리고 피험자들이 수행한 다섯 가지 발화 과제(모음 발성, 

문단 낭독, 문장 낭독, 괄호 메워 말하기, 자유 발화) 중에서 문

단 낭독과 자유 발화 자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낭독 발

화 자료는 모든 발화자의 자료가 연구 대상이 되었지만, 자유발

화 자료의 경우에는 선정된 48명의 피험자 중 비 유창한 발화 및 

부적절한 과제 수행이 관찰된 3명의 발화 자료가 분석에서 제외 

되었다. 분석 대상이 된 피험자를 과제별로 세대와 성별을 구분

하여 제시하면 표 1에 보인 것과 같다.

남(낭독/자유) 여(낭독/자유) 계

청년층 12/12 12/12 24/24
장년층 12/10 12/11 24/21

계 24/22 24/23 48/45

표 1. 낭독/자유 발화 피험자 수(단위, 명)
Table 1. The number of subjects for read/spontaneous speech 

분석 대상이 된 문단 낭독 자료는 전 연령층이 공통으로 낭독

한 한 개 문단이었다. 해당 문단은 총 11개 문장, 59개 어절, 176 
음절로 구성되어 있다1. 한편, 자유 발화는 피험자가 자발적으

로 발화한 약 3분가량의 독백 발화 자료였다. 분석 대상이 된 자

료의 규모는 문단 낭독의 경우 48명이 발화한 2,441 어절이었고, 
자유 발화의 경우 45명이 발화한 13,354 어절이었다. 따라서 분

석 대상 자료의 분량은 총 13,795 어절이었다.

2.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휴지는 폐쇄음이나 파찰음의 조음을 위해 실현

된 물리적인 묵음을 제외한, 0.1초 이상의 물리적인 묵음으로 정

의한다(Clopper & Smiljanic, 2015; Lee et al., 2017; Shin, 2013; 
Wennerstrom & Siegel 2003). 이 정의에 따라 분석 대상 음성 자료

를 어절 단위로 주석하였다. 또 Lee et al.(2017)과 Shin(2018)을 따

라 휴지의 유형을 들숨 동반 여부(들숨 동반, 들숨 비동반)와 휴

지의 운율적 위치(발화 말, 발화 내)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주석하였다. 휴지의 네 가지 유형은 각각 들숨 동반 발

화 말 휴지(<SIL>B), 들숨 동반 발화 내 휴지(<SP>B), 들숨 비동

반 발화 말 휴지(<SIL>), 들숨 비동반 발화 내 휴지(<SP>)였다.
휴지 기간 동안의 들숨 동반 여부는 스펙트로그램을 참고하

여 연구자가 듣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된 녹음 

자료가 대부분 녹음실 혹은 소음이 적은 환경에서 수집되었기 

때문에 들숨이 동반된 휴지의 경우 거의 대부분 들숨으로 인한 

마찰 소음이 스펙트로그램 상에서 관찰되었다. 
한편, 발화 단위 주석은 종결 어미의 실현 및 발화 말에 실현

된 특징적인 운율(종결 억양)과 함께 의미를 고려하여 연구자가 

판단하였다. 낭독 발화의 경우는 대본이 문장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험자들이 문장 단위를 발화 단위로 실현하였

다. 따라서 문단 낭독의 경우, 제시된 대본의 한 문장 단위가 발

화 단위와 일치했고, 그 결과 문단 낭독은 총 11개의 발화가 관

찰되었다. 하지만 자유 발화의 경우는 문단 낭독처럼 문장의 종

결이 종결 어미에 의해 실현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 대본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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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말하기 성격이 강해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결 어미의 실

현 및 종결 억양의 실현 그리고 의미적 특징을 고려하여 판단하

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또, 발화 중간에 웃음이 섞인 부분이나 지나치게 비유창한 부

분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2초 이상의 긴 휴지가 실

현된 경우도 비유창한 발화의 일부로 보고 분석 대상에서 제외

하였다. 그림 1은 이와 같은 분석 기준에 따라 분석 대상 자료를 

주석한 예를 보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휴지의 유형별 출

현 빈도 및 길이를 측정하였다. 휴지 빈도는 분당 휴지의 출현 

회수로, 휴지 길이는 ms 단위로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R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한 화자에 대해 여

러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휴지 길이는 화자를 임의 효과로 

하는 혼합 효과 모형(mixed effect model)을 통해 분석하였고, 한 

화자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는 휴지 빈도는 선형 회귀 모

형(linear regression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3. 결과

이 장에서는 화제, 성별, 세대에 따른 휴지의 빈도, 휴지의 길

이의 실현 양상을 보일 것이다. 먼저 과제, 성별, 세대에 따른 휴

지의 빈도 실현을 먼저 관찰하고 휴지 길이에 대해 살펴볼 것이

다. 휴지의 길이는 전체적인 휴지 길이를 먼저 살핀 후, 이를 다

시 들숨 동반 여부에 따라 들숨 동반 휴지와 들숨 비동반 휴지

로 나누어 볼 것이다. 

3.1. 휴지의 빈도

휴지의 빈도는 분당 휴지 출현 빈도로 살펴보았다. 휴지 빈도

가 각 범주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피기 위하여 과제, 성
별, 세대를 독립 변수로 하여 휴지 빈도를 예측하는 선형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 검정 결과 과제, 성별, 세대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 표 2는 범주별 평

균 분당 휴지 출현 빈도와 통계 검정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류 소분류
분당 평균 휴지 출현 빈도

(±표준 편차) β t

과제*** 낭독 발화 21.9(±5.62) –2.08 –4.1
자유 발화 26.0(±4.77)

성별** 남성 25.3(±5.99) 1.4 2.75
여성 22.5(±4.86)

세대* 청년 22.9(±4.64) –1.07 –2.1
장년 24.9(±6.34)

* p<0.05, ** p<0.01, *** p<0.001.

표 2. 과제, 성별, 세대에 따른 평균 분당 휴지 출현 빈도와 선형 회귀 

분석 결과(β, 예측값; t, t값)
Table 2. Mean pause frequency per minute for each speech style, gender 

and generation and statistical results from linear regression model
(β,estimated value; t, t score)

표에 보인 바와 같이, 자유 발화의 평균 분당 휴지 출현 빈도

는 26회로 낭독 발화의 평균 21.9회보다 높았다[F(1, 85)=16.28, 
p<.001]. 또 남성은 평균 25.3회로 22.5회인 여성보다 더 빈번한 

휴지 출현을 보였다[F(1, 85)=7.54, p<.01]. 마지막으로 세대의 경

우는 평균 22.9회로 나타난 청년층보다 24.9회의 출현을 보인 장

년층이 발화에서 더 빈번하게 휴지를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85)=4.61, p<.05].
이밖에 휴지의 빈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 간 상호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곧 과제, 성별, 세대 모두에서 범주별로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낭독 발화보다는 자

유 발화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청년층보다는 장년층이 발화 시 

더 빈번한 휴지를 보인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3.2. 휴지의 길이

3.2.1. 전체적인 실현 양상

이 절에서는 들숨 동반 휴지와 들숨 비동반 휴지를 아우른 전

반적인 휴지 길이의 실현 양상을 살폈다. 이를 통해 휴지 길이가 
전체적으로 발화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관찰해 보았다.

휴지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 효

과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휴지의 실현 위치, 과제, 성별, 세대

를 독립 변수, 개별 화자를 임의 변수로 설정하여 휴지 길이에 

대한 모델을 생성하였다. 표 3은 변수에 따른 평균 휴지 길이와 

혼합 효과 회귀 분석에 따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류 소분류
평균 휴지 길이

(±표준 편차) β t

실현 위치*** 발화 내 526(±356) –149.69 –12.19
발화 말 698(±389)

과제*** 낭독 발화 523(±273) –120.62 –6.53
자유 발화 577(±387)

성별*** 남성 604(±399) 64.82 3.507
여성 531(±337)

세대
청년 551(±347) –13.69 0.74
장년 587(±396)

*** p<0.001. 

표 3. 실현 위치, 과제, 성별, 세대에 따른 평균 휴지 길이(단위: ms)와 

다중 회귀 분석 결과(β, 예측값; t, t값)
Table 3. Mean duration (ms) of whole pauses for each place of pauses, 

speech style, gender and generation and statistical results from mixed effect 
regression model (β, estimated value; t, t score)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 휴지 길이는 실현 위치에 따라 

발화 내(526 ms)가 발화 말(698 ms)보다(p<0.001), 낭독 발화(523 
ms)가 자유 발화(577 ms)보다 유의미하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또, 여성의 평균 휴지 길이는 531 ms로 관찰되어, 남성

에서 관찰된 평균 휴지 길이인 604 ms보다 유의미하게 짧았다

(p<0.001). 한편, 세대 간 차이를 살펴보면, 청년층이 551 ms, 장
년층은 587 ms를 보여서, 청년층이 장년층보다 다소 짧은 것으

로 나타났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

다(p>0.05).
단일 변수에 따른 주효과 이외에도 휴지 길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간 상호 작용역시 관찰되었다. 표 4는 휴지 길이에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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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영향을 주는 변수 간 상호 작용 효과의 통계 검정 결과를 제

시한 것이다.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실현 위치와 성별 간 상호 

작용이 휴지 길이 실현에 영향을 주었다.

β t
실현 위치(발화 내): 성별(남성)* –26.15 –2.1

* p<0.05.

표 4. 휴지 길이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간 상호 작용 효과 (β, 예측값; 
t, t값)

Table 4. Interaction effect about duration of pauses (β, estimated 
value; t, t score)

이 두 변수에 따라 휴지의 길이가 어떤 실현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린 그래프가 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은 실현 위

치에 따른 성별 휴지 길이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실선은 남

성, 점선은 여성이고 그림의 왼쪽은 발화 내 휴지 길이, 오른쪽

은 발화 말 휴지 길이이다.

그림 2. 실현 위치와 성별 간 상호 작용(x축, 실현 위치; y축, 평균 휴지 

길이(ms); 실선, 남성; 점선, 여성)
Figure 2. Interaction between the place of pauses and generation (x axis, 

place of pauses; y axis, mean duration of pauses (ms); full line, male 
speakers; dotted line, female speakers)

이 그림을 통해 남성이 여성보다 전체적으로 긴 휴지를 두고 

발화하는데, 특히 그 차이가 발화 말 위치에서 두드러진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발화 내 휴지 길이의 남녀 평균값 차이는 61 
ms에 불과한 반면, 발화 말 휴지 길이의 남녀 차이는 약 161 ms
이었다. 

요약하면, 전체 휴지 길이는 실현 위치, 과제, 성별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세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관찰

할 수 없었다. 발화 내보다는 발화 말에서, 낭독 발화보다 자유 

발화에서 유의미하게 더 긴 휴지가 관찰되었다. 한편, 남성이 여

성보다 더 긴 휴지를 실현시키며 발화를 이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성별 차이는 발화 내 휴지보다 발화 말 휴

지에서 더 두드러졌다. 

3.2.2. 들숨 동반 여부에 따른 실현 양상

이 절에서는 3.2.1.에서 살펴본 휴지를 들숨 동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다. 들숨 동반 휴지 길이는 화자가 호흡을 위해 

숨을 들이쉴 때 얼마만큼의 쉼을 지속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측

정한 것이다. 이것이 들숨 비동반 휴지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 관찰할 것이다.

3.2.2.1. 들숨 동반 휴지

들숨 동반 휴지 길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

여 실현 위치, 과제, 성별, 세대를 종속변수로, 화자를 임의 변수

로 한 혼합 효과 회귀 분석을 수행했다. 표 5는 범주별 평균 들숨 

동반 휴지 길이와 통계 검정에 따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분류 소분류
평균 들숨 동반 휴

길이 (±표준 편차)
β t

실현

위치***
발화 내 573(±306) –121.46 –6.76
발화 말 685(±362)

과제*** 낭독 발화 565(±228) –130.3 –5.21
자유 발화 623(±351)

성별** 남성 689(±355) 70.95 –2.84
여성 558(±301)

세대
청년 611(±324) –5.75 –0.23
장년 612(±339)

** p<0.01, *** p<0.001.

표 5. 실현 위치, 과제, 성별, 세대에 따른 평균 들숨 동반 휴지 

길이(단위: ms)와 다중 회귀 분석 결과(β, 예측값; t, t값)
Table 5. Mean duration (ms) of pauses with breath for each place of 

pauses, speech style, gender and generation and statistical results from 
mixed effect regression model (β, estimated value; t, t score)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들숨 동반 휴지 길이의 실현은 휴지의 

전반적인 실현 양상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들숨 동반 휴지 길이

의 평균값은 발화 내(573 ms)보다 말화 말(685 ms)이 더 큰 것으

로 나타났다(p<0.001). 낭독 발화의 평균 들숨 동반 휴지 길이는 

565 ms로 자유발화의 623 ms보다 짧았으며(p<0.001), 남성과 여

성의 평균 들숨 동반 휴지 길이는 각각 689 ms, 558 ms로 여성이 

남성보다 짧은 휴지를 실현시켰다(p<0.01). 한편 청년층과 장년

층의 평균 들숨 동반 휴지 길이는 각각 611 ms, 612 ms로 차이가 

거의 없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단일 범주에 따른 주효과 이외에 들숨 동반 휴지에 영향을 주

는 변수 간 상호 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정리하면, 들숨 

동반 휴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휴지의 실현 위치, 과제, 성별

이었고, 세대는 들숨 동반 휴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관찰되

지 않았다. 또한 들숨 동반 휴지에 영향을 주는 변수 간 상호작

용 효과도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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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들숨 비동반 휴지

들숨을 동반하지 않은 휴지가 실현 위치, 과제, 성별, 세대에 

따라 어떠한 실현 양상을 보이는지 살피기 위하여 혼합효과 회

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선 회귀 모델과 동일하게 실현 위치, 
과제, 성별, 세대가 종속 변수, 화자가 임의 변수가 되었다. 표 6
은 실현 위치, 과제, 세대, 성별에 따른 들숨 비동반 휴지 길이의 

평균값과 통계 검정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류 소분류
평균 들숨 비동반 휴지 

길이(±표준 편차) β t

실현 

위치***
발화 내 481(±386) –146 –6.06
발화 말 706(±463)

과제*** 낭독 발화 431(±319) –72.85 –2.49
자유 발화 525(±415)

성별
남성 546(±422) 37.36 1.27
여성 460(±371)

세대
청년 475(±359) –20.923 –0.71
장년 553(±444)

*** p<0.001.

표 6. 실현 위치, 과제, 성별, 세대에 따른 평균 들숨 비동반 휴지 

길이(단위: ms)와 다중 회귀 분석 결과(β, 예측값; t, t값)
Table 6. Mean duration (ms) of pauses with no breath for each place of 
pauses, speech style, gender and generation and statistical results from 

mixed effect regression model (β, estimated value; t, t score)

통계 검정 결과, 호흡을 동반하지 않은 휴지의 길이는 호흡 

동반 휴지보다 변수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들숨 비동반 휴지 길이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실현 위치와 과제뿐이었다. 실현 위치의 경우 

특히 큰 차이가 관찰되었다(p<0.001). 발화 내 휴지와 발화 말 휴

지가 각각 481 ms, 706 ms의 평균값을 보였다. 과제에서도 낭독 

발화와 자유 발화가 각각 431 ms, 525 ms의 평균값을 보여서 큰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다(p<0.001). 성별과 세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장년층이 청년층보다 다소 긴 들숨 비동반 휴지를 보

였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단일 변수에 따른 주효과 이외에 들숨 비동반 휴지에 

영향을 주는 상호작용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휴지 양상

을 살펴본 결과, 휴지 길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현 위치, 과제, 
성별임을 확인하였다. 들숨 동반 휴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현 위치, 과제, 성별의 주효과가 관찰되었다. 전체적으로 발화 

내보다는 발화 말 위치에서, 낭독 발화보다는 자유 발화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긴 휴지를 보였다. 들숨 비동반 휴지 역시 

다른 휴지 유형과 실현 양상이 유사했으나, 실현 위치와 과제에

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전체적인 휴지 길이는 실현 

위치와 성별 간 상호 작용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남성은 여

성보다 전체적으로 긴 길이의 휴지를 두고 발화하는데, 이 차이

는 특히 발화 말에서 두드러졌다.

4. 논의

4.1. 실현 위치에 따른 휴지 길이 차이

이 연구에서 우리는 휴지의 실현 위치를 발화 내와 발화 말로 

구분하였다. 휴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관찰한 결과, 모든 휴지 유

형에서 실현 위치에 따른 차이가 유의했다. 3.2.2.절과 3.2.3.절에

에서 살펴보았듯이, 들숨 동반 여부에 무관하게 발화 말 휴지가 

발화 내 휴지보다 긴 것을 일관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들숨 동

반 휴지의 경우 발화 말 휴지 길이는 685 ms, 발화 내 휴지 길이

는 573 ms이었고 들숨 비동반 휴지의 경우 발화 말에서 706 ms, 
발화 내에서 481 ms의 길이를 보였다. 그리고 발화 말 휴지와 발

화 내 휴지의 이러한 길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임

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휴지의 길이가 발화에서 일정한 기능을 수행

하고 있음을 확인해 준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발화 내 휴지

와 발화 말 휴지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Ahn, 
2007; Yorkston et al., 1988). 앞선 연구들에 따르면 발화 내 휴지

는 음운·형태·통사론적 단위에 의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휴지

인 반면, 발화 말 휴지는 후행 발화를 계획하기 위한 인지적 이

유로 인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인지적 부담이 더 

큰 위치에서 더 긴 휴지가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발화 

내 위치보다 발화 말 위치에서 더 긴 휴지가 관찰되는 것은 예

상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휴지 두기(pausing)는 화자에게 다음에 올 발화를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Butcher, 1981; Goleman-Eisler, 1968; Levelt, 
1989). 한 발화가 종결되면 화자는 다음 발화를 위한 계획을 수

행해야 한다. 화자는 계획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발화에서 긴 

휴지를 실현시킨다. 한편 한 번 발화 계획을 완료하고 나면, 화
자는 계획된 발화를 일정한 문법적, 운율적 단위로 끊어서 산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휴지가 실현될 수 있다. 또한 이미 계

획된 발화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강조와 같은 화자의 발화 전략

이나 더듬거림과 같은 말실수에 의해서도 휴지가 나타날 수 있

다. 이런 이유로 실현되는 발화 내 휴지는 발화 말 위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양의 인지적 부담을 갖기 때문에 더 짧은 

휴지가 관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휴지는 발화에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기능과 실현 양

상이 달라진다. 휴지의 여러 기능 중 하나는 발화를 일정한 운율

적 단위에 따라 구분하거나 시간적 등시성을 표현해주는 역할

을 하는 것이다(Barbosa & Bailly, 1993; Zellner, 1994). 즉, 휴지는 

운율 경계를 신호하는 데 있어 일종의 길이의 정규성(durational 
regulation)을 갖는다(Zellner, 1994).

본 연구의 결과는 휴지 길이가 발화의 종료 혹은 비종료를 표

시하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들숨이 

동반되는가, 동반되지 않는가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발화 

내는 약 500~600 ms 이하의 휴지가, 발화 말에는 약 600 ms 이상

의 휴지가 관찰된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살폈을 때에도 발화 내 

들숨 동반 휴지 길이는 487 ms, 발화 말 들숨 동반 휴지 길이는 

580 ms였으며, 들숨 비동반 휴지의 경우 발화 내 위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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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ms, 발화 말 위치에서는 617 ms의 길이를 보였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도 발화 내 휴지 길이는 대략 500 ms 이하

에, 발화 말 휴지 길이는 약 600 ms 이상에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발화 내 휴지와 발화 말 휴지의 평균 길이 차이가 160  

ms 이상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휴지의 전체적인 실현 양상

을 살펴보았을 때, 발화 말 휴지와 발화 내 휴지의 평균 길이 차

이는 172 ms이었고, 중앙값 기준으로는 발화 말 휴지 길이가 

590 ms, 발화 내 휴지 길이가 424 ms로 그 차이는 166 ms였다. 
Lee et al.(2017)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 음절당 조음 시

간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어의 평균 조음 

속도는 초당 5.99 음절이므로 음절당 지속 시간을 계산하면 

166.94(1,000/5.99) ms가 된다. 따라서 본 결과에서 관찰된 약 160 
ms 이상의 차이는 운율 단위를 기준으로 한 음절 정도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휴지의 길이는 일정한 운율적 정

규성을 가지고 발화 단위의 종결이나 비종결를 신호하는 데 주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운율적인 경계를 신호하는 것이 휴지의 주요 기능이라는 점

에서, 발화 말 휴지의 기본적인 기능은 발화 단위의 종결을 신호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정 정도 시간 이상의 휴지가 출

현하면 청자는 발화가 종결되었음을 지각한다. 그러나 지나치

게 긴 시간 동안 휴지가 실현되면 이는 부적절한 발화 수행으로 

간주된다. 화자는 한 발화가 종결되었음을 신호하면서도, 전체

적인 대화가 아직 종결되지 않았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적당한 

정도의 발화 말 휴지 길이를 실현하는데, 그 길이는 600 ms 이상

이다.

4.2. 과제, 세대, 성별에 따른 휴지 실현

4.2.1. 과제별 차이

과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변수들은 휴지 빈도, 전체 휴지 

길이, 들숨 동반 휴지 길이, 들숨 비동반 휴지 길이였다. 자유 발

화는 낭독 발화에 비해 휴지 길이와 들숨 동반 휴지 길이 모두 

길었고 휴지의 빈도도 높았다. 다시 말해 자유 발화에서는 빈번

하고 긴 휴지가 관찰되는 반면 낭독 발화에서는 짧은 휴지가 주

로 관찰된다. 휴지 길이의 이러한 과제별 차이는 난이도가 더 

어려운 자유 발화 과제에서 휴지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고 보고

한 Goldman-Eisler(1958; 196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과제별 차이는 인지적 부담량에 따른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Cappella(1985)는 화자가 더 큰 인지적 부담 아래 놓일 

때 더 긴 휴지 사용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자유 발화의 경우, 화
자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발화 계획이 요구되기 때문에 낭독 

발화보다 더 인지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따라서 더 긴 휴지가 나

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휴지는 언어적 내용 정보를 담고 있지 않는 요소이다. 화자는 

발화를 이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정보를 생산해 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휴지를 두게 된다. Zellner(1994)에 따르면, 휴지는 최

종 산출물(final output)이 계획되고 조직되는 동안, 추가적인 시

간(additional time)을 제공한다. 즉 정보가 없는 휴지를 출현시킴

으로써 시간을 벌고, 그 시간 동안 후행 발화의 정보를 계획하는 

것이다. 따라서 더 적극적인 정보 생산 활동이 필요한 자유 발

화에서 더 길고 빈번한 휴지가 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Shin(2018)에서 언급했듯 휴지는 청자에게도 화

자로부터 들어온 발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휴지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청자 모두에게 언어

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자유 발화는 낭독 

발화보다 화·청자를 위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발화 과제이므

로, 더 긴 휴지가 관찰된다.
휴지의 빈도 역시 과제 간 차이를 보였다. 낭독 발화에서는 

분당 휴지 출현 빈도가 21.9회, 자유 발화에서는 26회였다. 같은 

양의 발화를 하더라도 자유 발화에서 더 많은 휴지가 관찰되는 

것이다. 이는 낭독 발화보다 자유 발화에서 더 다양한 기능의 

휴지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휴지는 운율적 정규성(prosodic regulation)을 신호하거나 문법

적인 단위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발화 전략상의 

이유나 비유창한 발화 수행에 의해 동반되기도 한다. 그런데 낭

독 발화는 여러 기능의 휴지가 실현될 일이 거의 없다. 낭독 발

화의 경우 대본이 주어져 있으므로 화자는 대체로 이를 일정한 

운율적, 문법적 단위에 따라 끊어 읽게 된다. 이때 화자는 특별

한 발화 전략을 위해 휴지를 삽입할 일이 거의 없고, 자유 발화

에서처럼 발화 실수를 동반할 가능성도 적다. 반면 자유 발화에

서 관찰되는 휴지는 운율적이고 문법적인 단위를 구분해주는 

역할부터 발화 계획을 위한 것, 또 발화 수행 오류에서 나타나

는 것까지 훨씬 더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같은 양을 발

화하더라도 자유 발화에서 더 빈번한 휴지가 출현하는 것은 자

연스럽다.

4.2.2. 성별 차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휴지 빈도, 전체 휴지 길

이, 들숨 동반 휴지 길이였다. 남성은 여성보다 발화에서 더 자

주 휴지를 실현시켰고, 휴지의 길이도 길었다. 특히 들숨을 동반

하지 않을 때보다 들숨을 동반했을 때 남성의 휴지 길이가 더 

길었다.
남성의 발화가 여성의 발화보다 더 길고 빈번한 휴지 출현

을 보인다는 결과는 영어를 대상으로 연구한 Kowal et al.(1975), 
Kowal & O’Connell(1980), Kendell(2009)의 결과와 같았다. 그런

데, 본 연구에서 남녀 간 휴지 길이의 차이는 들숨 동반 여부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들숨 동반 휴지 길이는 성별에 따

른 차이가 유의했던 반면, 들숨을 동반하지 않은 휴지의 경우 

남녀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시 말해, 휴지 길이의 남녀 

차이를 야기하는 것은 들숨 여부이다. 
3.2.2.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들숨 동반 휴지 길이는 남성

이 평균 728 ms, 여성이 평균 601 ms로 평균 127 ms 차이를 보였

다. 반면 들숨 비동반 휴지의 경우 남성은 546 ms, 여성은 460 ms
의 길이를 보여 남성이 평균 86 ms 정도 길게 쉬었으나, 그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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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숨 동반 휴지에서만 성별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들숨 동반 

휴지가 신체적인 특성과 더 유관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으로 폐활량이 더 큰 집단은 일회호흡량(Tindal volume)2이 더 

큰데,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폐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일회 호

흡량이 적어 더 얕고 짧은 쉼을 쉬는 경향이 있다(LoMauro & 
Aliverti, 2018). 남성은 여성에 비해 폐활량이 더 크기 때문에

(Lee, 2001; Schoenberg & Bouhuys, 1978), 여성보다 더 많은 양의 

기류를 조달해야 한다. 따라서 들숨을 위한 시간이 더 많이 필요

한 남성의 휴지 길이가 더 길게 나타난다.
한편 들숨 비동반 휴지는 성별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들숨

을 동반하지 않는 휴지는 기류 조달의 목적이 아닌 언어적, 준
언어적 목적을 위해 나타난다. 따라서 이는 남성과 여성의 신체

적인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다시 말해 기류 조달

의 목적이 아니라면, 휴지는 성별에 상관없이 일정한 정도의 정

규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4.2.3. 실현 위치와 성별 간 상호 작용 효과

휴지 길이를 살핀 3.2.1.절에서 휴지의 길이가 실현 위치와 성

별에 따른 상호 작용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앞선 그림 2에서 확

인할 수 있었듯, 성별 차이를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휴지의 위치

는 발화 말이다.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긴 휴지 길이

를 보이지만 그 차이는 발화 말에서 더 크다. 평균적으로 남성

의 발화 말 휴지는 787 ms, 여성은 626 ms으로 약 160 ms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반면 발화 내 휴지 길이는 남녀 각각 554 ms, 493 
ms로 60 ms의 차이에 불과하다.

일종의 시간적 정규성을 알리는 기능을 수행하는 휴지가 발

화 말 위치에서 남녀 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는 

호흡이 동반된 휴지가 주로 발화 말에서 실현되는 것과 연결지

어 생각해 볼 수 있으므로 남녀의 생리적 차이라고 해석할 수 있

다. 하지만 그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든 남성과 여성의 발

화 말에서 약 160 ms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실현된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160 ms 정도의 차이는 1음절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발화 말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음절 정도의 

휴지를 더 두고 발화를 이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발화 

내 휴지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발화 말에서 1음절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실현되는 휴지의 남녀 차이는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의 발화에 대한 다른 인상을 갖게 할 것이다. 즉, 남성은 여

성의 발화가 늘 한 발짝 빨리 이어진다는 인상을, 여성은 남성의 

발화가 늘 한 발짝 늦게 이어지는 인상을 갖게 할 것이다.
발화 말이란 말차례 교체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점

이다. 따라서 발화 말에서 관찰되는 남녀 간 약 1음절 정도의 휴

지 차이는 말차례 교체 시점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을 초래할 

수 있다. 남성은 자신의 기대보다 한 음절 먼저 이어지는 여성

의 발화를 들으며 여성들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남성이 여성의 발화에 갖게 된 이러한 인상은, 남성들

이 갖는 일반적인 통념, 즉 여성들은 이야기할 때 끼어들 틈을 

안 준다거나, 여성들과 말할 때 끼어들기가 어렵다는 것과 연결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운율적 경계에 대한 

남녀 간 차이는 산출 실험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므로, 실제로 

성별에 따라 운율적 경계 인식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

해서는 관련된 지각 실험이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4.2.4. 세대 차이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휴지 빈도뿐이었다. 장년

층 화자는 청년층 화자에 비해 휴지를 자주 실현했다. 휴지의 길

이의 경우, 대체로 장년층이 청년층보다 다소 긴 휴지 길이를 보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휴지 길이는 과제

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드러내지만 세대 차이를 보이는 변수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폐활량과 같은 신체적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대에 따

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던 들숨 동반 휴지 길이 역시 

세대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나이가 듦에 따라 폐활량이 줄

어드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지만(Schoenberg et al., 1978), 이
는 흡연과 같은 개인의 습관에 영향을 받는다(Lee et al., 2000). 
따라서 노화 과정에서 개인차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지속적으

로 흡연을 한 화자와 흡연을 하지 않은 화자 모두 나이가 듦에 

따라 폐활량이 줄어들 것이나, 그 차이는 흡연을 지속적으로 한 

화자가 더 클 것이다. 즉, 한 개인 안에서 나이에 따른 폐활량의 

차이는 유의할 수 있지만, 집단 간 비교를 할 경우 개인 차이가 

집단 간 차이를 상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세대에 따른 

차이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별 차이는 한 

개인의 노화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 차이

가 집단 간의 차이를 상쇄시키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성별은 들숨 

동반 휴지 길이 실현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지만 세대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세대 간 휴지 길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청·장년층의 

전체적인 발화 패턴이 유사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Lee et 
al.(2017)에서도 언급했듯이, 휴지부의 비율은 장년층이 청년층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다. 본 연구에서도 장년층의 휴지부 비율

은 24.6%로, 청년층의 21.8%보다 더 높았다. 이는 장년층의 휴

지 빈도가 훨씬 더 빈번했기 때문이다. 휴지 각각의 길이는 청·
장년층이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장년층 화자는 발화에서 휴지

를 더 많이 실현시킨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장년층의 발화에

서 휴지가 차지하는 양이 청년층의 발화보다 많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적인 장년층 화자의 발화 인상을 결정한

다. 즉, 실제 각각의 휴지 길이는 청년층과 차이가 없더라도, 장
년층의 발화는 휴지가 많이 나타날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 만약 

청자가 어떤 발화를 듣고, 실현된 휴지 양상에 따라 세대 차이

를 느낀다면 이는 휴지 길이에 의한 인상이 아니라 휴지 빈도에 

2 정상적인 호흡에서 한 번에 출입하는 공기의 양(Kang,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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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인상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단, 이러한 청자의 인상

적 판단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대에 따른 발화 수행

에 대한 지각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 발화를 대상으로 과제, 세대, 성별이라는 

변수가 휴지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규모 구어 코퍼스인 ‘한국인 표준 음성 데이터베이스’
에서 세대, 성별에 따라 48명 화자를 선정하여 두 가지 발화 과

제를 분석하였다. 휴지는 발화에서 실현되는 위치와 들숨 동반 

여부에 따라 들숨 동반 발화 말 휴지, 들숨 동반 발화 내 휴지, 
들숨 비동반 발화 말 휴지, 들숨 비동반 발화 말 휴지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고 각각의 빈도와 길이를 측정하였다.
실현 위치에 따른 휴지 길이를 살펴본 결과, 본고는 휴지의 길

이가 발화의 종료 혹은 비종료를 표시하는 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발화 내에는 약 500~600 
ms 이하의 휴지가, 발화 말에는 약 600 ms 이상의 휴지가 관찰되

었다. 휴지의 전체적인 실현 양상을 기준으로 발화 말 휴지와 발

화 내 휴지의 평균 길이 차이는 172 ms로 나타났는데, 이는 약 

한 음절을 산출하는 것과 유사한 길이였다. 음절이 운율 구조에

서 가장 작은 단위임을 고려했을 때, 한 음절만큼의 차이는 운율

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나타낸다. 즉, 운율적 정규성을 보이는 것

이다. 정리하면 휴지는 발화에서 일정한 운율적 정규성에 따라 

발화의 종료 내지 비종료를 신호하는데, 약 600 ms 이상의 휴지

가 나타날 때에는 발화의 종료를, 약 500~600 ms 이하의 휴지가 

나타날 때에는 발화의 비종결을 신호한다. 
한편 과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은 휴지 빈도, 휴지 길이

였다. 자유 발화는 낭독 발화보다 휴지가 많이 실현되며 그 길

이 또한 길다. 이는 화자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발화 계획이 

요구되는 낭독발화가 필연적으로 더 길고 빈번한 휴지를 야기

하기 때문이다. 계획이 요구되는 곳에서 긴 휴지를 갖는 것은 매

우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또 자유 발화는 낭독 발화에서보다 더 

다양한 기능의 휴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므로 같은 양을 발화

하더라도 자유 발화에서 더 빈번한 휴지가 출현하는 것 역시 자

연스러운 결과이다. 
성별에 영향을 받는 것은 휴지 빈도, 전체 휴지 길이, 들숨 동

반 휴지 길이였다.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길고 빈번한 휴

지를 보였다. 그런데 호흡과 관련이 없는 들숨 비동반 휴지 길

이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폐활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들숨을 더 깊게 쉬기 때문에 들숨 동반 휴지가 

길어진다. 그러나 들숨을 동반하지 않는 휴지는 호흡을 위한 휴

지가 아니므로 성별에 따른 신체적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 밖에도 변수 간 상호 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는데, 휴지 길

이에 대하여 실현 위치와 성별 간 상호 작용 효과가 있었다. 휴
지 길이의 성별 차이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휴지 길이가 긴

데, 이는 특히 발화 말 휴지에서 두드러졌다. 발화 말 휴지 길이

의 남녀 차이는 평균 161 ms로, 발화 내 휴지 길이의 성별 차이

의 평균이 61 ms인 것에 비해 큰 값으로 나타났다. 발화 말 휴지

는 한 발화의 종결과 후행 발화가 시작까지의 시간적 거리이다. 
남성의 발화 말 휴지 길이가 161 ms 더 길다는 것은, 남성이 한 

발화를 끝내고 다음 발화를 이어갈 때 여성보다 발화 말에서 1
음절 가량의 시간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화 말

은 말차례 교대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따라서 

발화 말에서 남녀 간 약 1음절 정도의 휴지 길이 차이를 보인다

는 점은 적절한 말차례 교대 시점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대에 영향을 받는 변수는 휴지 빈도뿐이었고 휴지 길이는 

세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휴지 길이 자체가 세대 차이

를 드러내주는 변수는 아님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대 간 휴지 길

이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세대 간 발화 패턴이 유사함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 본고의 연구 결과 각각의 휴지 길이는 청·장년층

이 유사했으나 장년층이 발화를 이어갈 때 더 자주 휴지를 둔다

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로 인해 발화 전체적으로 장년층 발화의 

휴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 이러한 사실은 전체적인 

장년층 화자의 발화 인상을 결정한다. 즉, 휴지의 길이 자체에는 

차이가 없더라도 장년층의 발화는 휴지가 많이 개입된다는 인

상적 판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제 구어 자료에 기반하여 한국어 발화에 나타나는 휴지를 

과제, 세대, 성별에 따라 분석한 본 연구는 향후 한국어의 휴지 

연구 전반에 대한 기초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운율적 

정규성의 측면에서 휴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구체적

으로 밝힌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시

사하는 바가 더욱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유창성

의 측면에서도 병리학적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휴
지 실현 양상은 언어 외적 변수가 아닌 언어 내부적 기제에 의

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문법 성분이나 담화 기능

에 따른 휴지 실현을 밝힐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

한 연구가 통합되었을 때 어떤 위치에서 어떤 종류의 휴지가 실

현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연구들이 전산

학과 음성 공학 분야의 참고 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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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낭독 대본

남일이네 야옹이는 멍멍이를 미워합니다. 야옹이는 멍멍

이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멍멍이랑 놀아주지 않습니

다. 은행나무 위에는 야옹이만 올라옵니다. 무모한 멍멍이

는 나무 위로 날아오릅니다. 그렇지만 너무 높아서 오르기

가 어렵습니다. 야옹이는 매일매일 나무 위에 머무릅니다. 
위에서 얄미운 울음만 웁니다. 나무 아래 누워있는 멍멍이

는 무료합니다. 야옹이는 야밤에만 아래로 내려옵니다. 우
울한 멍멍이는 애먼 나를 원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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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과제, 성별, 세대에 따른 휴지의 실현 양상 연구*

유 도 영․신 지 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의 휴지 실현에 과제, 세대, 성별이라는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어 코퍼스에서 세대, 성별에 따른 총 48명을 선정하여 두 가지 발화 과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휴지는 

발화에서 출현하는 위치와 들숨 동반 여부에 따라 들숨 동반 발화 말 휴지, 들숨 동반 발화 내 휴지, 들숨 비동반 발

화 말 휴지, 들숨 비동반 발화 말 휴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각각의 빈도와 길이, 그리고 휴지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았다. 그 결과 발화 말 휴지 길이가 발화 내 휴지 길이보다 약 160 ms 이상 더 긴 것

을 확인하였다. 이는 휴지가 운율적 정규성을 가지며, 발화 말 휴지는 발화의 종결을 신호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 발화는 낭독 발화보다 더 긴 휴지가 더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낭독 발화

에서는 화자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발화 계획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성별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길

고 빈번한 휴지를 보였다. 특히 들숨 동반 휴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길었다. 세대의 경우 장년층이 청년층보다 더 자

주 휴지를 산출했다. 이 밖에도 변수 간 상호 작용 효과가 관찰되었다. 휴지 길이의 성별 차이에 따르면 남성이 여

성보다 휴지 길이가 긴데, 이는 특히 발화 말 휴지에서 두드러졌다. 

핵심어: 휴지, 쉼, 사회언어학, 사회음성학, 발화 과제, 발화 스타일, 성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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